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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원자력인력개발및수급방향워크숍”을개최하며

21세기 들어 고유가와 지구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등으로 원자력의 이용이
국내·외적으로 확대가 전망되며 해외 원자력 시장도 또한 크게 확대될 전망
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원전 기술자립을 통한 에너지의 안정공급과 원자
력산업의 해외진출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특히 2009년 12월은 우리나라 원
자력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요르단 연구로 사업 일괄 수주와 아랍에미리트
(UAE) 원전 수출에 성공하여 바야흐로 우리나라는 원자력 수출시대를 활짝
열게 되었습니다. 

원자력산업은 원전 기술 개발과 건설 및 기자재 공급, 안전 운영 및 관리, 교
육훈련등다양한분야에서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현재 20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8기의 원전이 건설 중에 있으며 2030년까지 10기를 더 건
설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원전의 안전한 운영과 차세대 원자력 기술을 개발
하기위한 고급인력 양성과 원전 수출에 따른산업인력의 수급 대책마련이 요
구되고 있으며, 개도국의 원자력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도 크게 증가가 전망됩
니다. 따라서 인력양성이 현안 과제로 제기되고 있어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이문제를풀어나가야할것입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정부 및 원자력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의 참여를 통
해 원자력 수출시대를 맞이하여 원자력 인력 개발 및 수급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오니 바쁘신 가운데 부디 참석하시어 고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4월

한국원자력학회장 박 군 철

연락처│양맹호(한국원자력학회
정책인력협력연구부회장)

Tel. 042-868-2150  
e-mail. mhyang@kaeri.re.kr

13:00~13:30 등록 및 진행ｌ한국원자력학회 연구부회장

13:30~14:30 개회사ｌ한국원자력학회 학회장

격려사ｌ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원전정책관 (가나다 순)

축 사ｌ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14:30~15:30 Session 1. 주제발표

䤎원자력 수출시대의 원자력 경쟁력 확보와 원자력 전문
인력 개발 방향
(한국원자력연구원 오근배 본부장)

䤎해외 원전 수출 추진과 원전 산업 인력 수급 방안
(한국수력원자력 이태호 처장)

䤎원자력 수출국으로서의 원자력 인력 양성 추진 방향
(원자력학회 김명현 총무이사)

15:30~15:50 휴식

15:50~17:30 Session 2. 패널토론

주 제ｌ중장기 원자력 인적자원 정책 방향

사회자ｌ한기인 소장(한국원자력학회 고급정책연구소)

지정 토론자
- 교육과학기술부원자력정책과장
- 지식경제부원자력산업과장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력기술(주), 두산중공업, 
원자력산업회의, 동위원소협회한국, 한국원자력문화재단

17:30~18:30 Session 3. 종합토의

사회자ｌ한기인 소장(한국원자력학회 고급정책연구소)

토론자ｌ주제발표자, 지정 토론자, 참석자

18:30 폐회사ｌ한국원자력학회장

18:30~ 저녁 만찬

시 간 내 용

워크숍일정 Program모시는글 Invitation


